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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피해 30개 광구 입찰 참여

산업자원부는 카스피해 연안지역 중 마지막으로 남은 미개척 유망 자원부국인 투르크메니스탄에 김정관 에

너지자원개발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민-관 자원협력사절단을 5월 15일부터 16일까지 파견한다.

자원협력사절단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LG상사 등 6개 기관 13명으로 구성됐다.

사절단은 현재 분양중인 카스피해 해상 30개 광구에 대한 입찰 참여방안, 가스전 개발과 연계한 에너지 인

프라 건설 및 운영사업 동반진출 방안 등에 대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투르크메니스탄은 독립국가연합(CIS) 국가 중 러시아에 이어 천연가스 매장량 2위로 자원부국이지만 정치 

환경 등으로 외국 자원개발기업의 진출이 부진한 상태이나, 최근에는 석유․가스 자원 매장이 유망한 미탐사

지역 개발과 에너지 관련 인프라 건설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원유와 가스 확인 매장량은 각각 5억배럴과 102.4Tcf(trillion cubic feet: 조입방피트)로 알

려져 있지만 구소련 시절의 자료여서 서방 석유 전문가들은 실제 매장량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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